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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Corner> 찰흙 33×33×34cm 2009

1979년부터 공동 작업을 해 온 피슐리&바이스는 조각 설치 
필름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일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예술적 맥락으로 끌어 들인다. 대표작 <사물들이 
가는 길>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이 연쇄 
작용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다. 창고 
안에는 타이어 양동이 페트병 의자 등의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구축된 25m 길이의 구조물이 놓여 있다. 사물들은 회전하고 
구르고 전복되고 충돌하고 폭발하면서 연쇄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카메라는 이를 따라간다. 작가는 진부한 일상을 어린아이와도 
같은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변형시켜 일상의 
사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다. 2010년 광주비엔날레에 
<가시적인 세계>는 여러 이미지가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출현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1997년 카셀도쿠멘타, 
베니스비엔날레(1988, 1995, 2003, 2011)에 참가했으며, 
파리시립현대미술관, 워커아트센터, 테이트모던, 쿤스트하우스 
취리히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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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13년 1월호 특집 「What is Contemporary 
Art?」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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